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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회는 나의 짝이다. 나의 사랑이다. 기회는 엄마 역할도 해 주고, 형제 역할도 해 주고, 

때로는 아들딸이 되어 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되어 위로해 주기도 하고, 피곤도 풀

어 주고, 항상 사랑의 불이 식지 않게 뜨겁게 해 주기도 한다.

2. 기회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갖춰진 아름다운 여인이라 생각하고 맞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며 진수성찬을 대접하여라. 행여 기회가 화를 내더라도 금덩이를 토해 내는 것으로 

알고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고 무조건 환영해 줘야 된다. 무조건 기쁨이 돼 줘야 된다.

3. 어떤 기회는 옷도 사 줘야 된다. 밥도 해 줘야 된다. 씻겨 줘야 된다. 신발도 사 줘야 된

다. 아프면 빚내서라도 병원에 데려가 책임지고 고쳐 줘야 된다. 어떤 기회는 돈도 없어서 

돈도 줘야 된다.

4. 어느 때는 기회가 공주와 왕자가 될 수도 있으니, 좋아하고 섬기면서 받아 줘야 된다. 기

회가 오면 사탄이 자꾸 방해하니 전적으로 사탄을 멸해 버려야 기회가 제재를 안 받고 편히 

마음을 놓고 희망을 이루어 준다. 기회가 오면 악한 자가 막고 방해하니 기도해서 멸해야 

된다. 때로는 기회가 악한 자들을 추격하여 격파하고 오기도 한다. 기회가 무서운 존재자가 

될 때도 있다. 그 기회를 알아주고, 그 기회와 같이 행해 줘야 된다.

5. 게으르면 기회는 앉아 있다가 질색하고 가 버린다.

6. 기회는 말에 너무 민감하다. 고로 말조심해야 된다. 말을 거칠게 하면 기회가 놀라서 나

타났다가 가 버린다.

7. 한번은 내가 기회에게 속상한 일이 있어서 속상한 그대로 대했더니, 기회는 내 말을 듣

고 충격 받고 병들어 쓰러졌다가 오랜만에 일어났다. 말이 화살이 되어 그 화살을 기회가 

맞은 것이다.

8. 기회는 시켜 놓고, 그것을 행했는지 늘 본다.

9. 기회는 할 일을 미루면 복이 흘러 남에게 간다고 마음 귀청이 찢어지도록 소리를 지른

다.

10. 한번은 기회를 잡아 “너는 내 것이다.”하고 이불 속에 묶어 놓고, 바빠서 다른 일을 하

고 다시 와서 기회를 보았다. 그랬더니 기회가 맛도, 성격도, 몸도 변해서 다 죽어 가고 있

었다. 기회가 왔을 때 같이 뛰고 달려야 기회도 살고 자기도 산다.

11. 기회는 “나를 제때 대하지 못할 거면 손 대지마. 내 손해냐? 네 손해지. 확실히 해. 너 

누구에게 기회를 미루는 거야?” 하고 나를 따끔하게 교훈하고 책망했다.



12. 내가 기회를 기다리며 희망하고 있는데, 한번은 내가 원하고 기다리던 시간에 오지 않

았다. 내가 비를 맞고 눈도 맞은 채 옷이 다 찢어져서 울상을 하고 배가 고파 허리끈을 졸

라매고 있을 때, 기회를 기다리다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기회가 오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좋아 미쳐 뛰었다. 바로 기회를 안고 씻기고 입히고 먹여 주었다. 기회는 변하여 천사

가 되어 나를 사랑으로 대했다. 그리고 또 온다고 하며 떠났다.

13. 기회를 사랑함으로 잡고 행하라. 헐벗은 기회에게 내가 새 옷을 사 주고 입혀 주고 먹

여 주고 깨끗이 해 주니, 이로 인하여 보람과 기쁨이 차고 넘쳤다. 그때 기회는 “이제 됐

어.” 하고 떠나갔다.

14. 기회는 수만 가지로 온다.

15. 기회를 얻으려고만 하지 말아라. 베풀어 주는 기회도 만나기 어렵다. 이것도 큰 기회다. 

16.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회는 광장과 길거리에서 우글대고 있고, 행복과 희망의 기회는 

누군가 다 가지고 갔다. 참 보기 드물구나.

17. 기회 중에 겉은 거지, 속은 임금인 기회도 있다.

18. 어떤 기회는 와서 “저것은 겉은 양인데 속은 이리야. 겉은 순진한 것 같은데 속은 고릴

라야. 뱀이야.”하고 가르쳐 주고 떠난다.

19. 기회는 미리 잡아야 보람이다. 


